
“본질과 현상 ‘상즉관계’로 만물 형성”

화엄사상에서 진여[理]는 나누거나 분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완정(完整)된 진여본체가 

바로 만법(事, 만물)이 체현(구체적 사물의 모양)

된 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만법을 또한 진여가 

통섭하고 있다고 한다. 즉 이러한 사상이 잘 표현

된 선종의 게송으로 “청정법신이 널리 무변하고

(法身清淨廣無邊). 천강의 물에는 천강의 달이 있

다(千江有水千江月)”고 하는 것은 바로 화엄사상

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사법계 사상과

도 상통한다고 하겠다.

법장(法藏)은 우리들의 현상세계를 이(理)와 

사(事)를 가지고 설명을 하였는데, “사에 이가 두

루하고, 이가 사에 두루하다(即事遍於理, 理遍於

事也)”고 여겼다. 즉 제법의 현상이라는 것은 곧 

이(본질)와 사(현상)의 상즉상입(相卽相入)의 관

계로서 중첩된 세계로 이해했다. 다시 말해서 이

즉사(理卽事) 사즉리(事卽理), 본질과 현상의 상

즉관계로 천지 만물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이 

가운데서 모든 작용의 근본은 이(理)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의지해서 천지 만물(제법현상)

이 파생되고, 비록 사(事)가 형상을 나타내어 작

용은 하지만, 이 사의 모든 것은 허환(虛幻)이며, 

자성이 없으며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며 반드시 

이를 의지해서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는 동

시에 체용상즉(體用相即)을 근거한 원칙으로, 이

도 또한 반드시 구체적인 사를 의지해야만 구체

적인 사물을 나타내거나 작용을 할 수 있다고 여

겼다. 또 이러한 상즉상입의 상태를 잘 설명한 것

으로 중중무진법계연기(重重無盡法界緣起)를 들 

수가 있는데, 이 중중무진법계를 설명할 때, 현수

법장이 측천무후에게 거울의 중앙에 금사자상을 

놓고 거울 속에 겹쳐지는 금사자상을 통해서 중

중무진법계를 설명했다는 고사는 유명하다. 

그는 〈화엄발보리심장(華嚴發菩提心章)〉에서 

이(理)ㆍ사(事)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

기를 “사문(事門)에 이(理)가 두루한 것은 능변

(能遍)의 이(理)를 이른다. 성(性)은 나눌 수 없

다. 소변(所遍)의 사는 위를 나누는 차별이다. 하

나하나의 사(事) 가운데 이는 모두 전체에 두루했

다. (하지만) 나누어서 두루한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저 진리는 나눌 수 없는 연고이다. 이런 연

고로 하나하나의 티끌 가운데 모두 무변의 진리

를 섭했고, 원만히 만족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고, 또 부연하기를 “이문(理門)에 사가 두루한 

것은 능변(能遍)의 사를 이르며, 이것은 분한(分

限, 나누어진다)이 있다. 소변(所遍)의 이는 분한

이 없다. 이 분한이 있는 사에, 무한의 이가 없는 

것이, 전체적으로 같지만 분(分)이 같은 것이 아

니다. 무슨 이유인가? 사에는 체(體)가 없고, 도리

어 이와 같은 연고이다. 이런 연고로 한 티끌도 무

너지지 않고 법계에 두루한 것이다. 저 하나의 티

끌, 일체법도 또한 그러하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알 것이다”고 말을 맺고 있다. 

 

위의 전체적인 내용은 곧 이(理)는 진여본체

(真如本體)로서, 분할을 하거나 나누어질 수 있

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사물이 비록 분한(分

限, 각자 독립체)이 있는 것 같지만, 도리어 전체

가 이를 벗어난 것은 아니며, 일체사물 모두가 진

여본체를 바탕으로 의지하거나 섭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것이 곧 이사무애(理事無礙)의 관계로서, 

서로가 서로를 장애하지도 또한 멀리하지도 않으

면서 자연스럽게 각자의 모습을 체현하거나 작용

을 한다는 것이다(月印千江). 이같이 사물의 현상

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으로 전체와 부분을 들

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일즉일체(一即一切), 일

체즉일(一切即一), 일즉다(一即多), 다즉일(多即

一)이다. 즉 동일한 본체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각종 사물이 구체적으로 체현된 

것을 설명한 것이다. 즉 부분(一)과 전체(一切)는 

곧 ‘일즉일체(一即一切, 전체와 부분의 융화)’가 

되어 현상세계가 나열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천

차만별의 사물들은 모두 하나의 본체에 귀결된다

는 것으로, ‘일체즉일(一切即一)’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는 법성게에 잘 나타나 있는데, 즉 일

미진중함시방(一微塵中含十方), 일체진중역여시

(一切塵中亦如是), 무량원겁즉일념(無量遠刧即

一念), 일념즉시무량겁(一念即是無量劫) 등은 모

두 같은 의미이다.  

 

임제선은 홍주선의 전통을 계승하고 선양하였

으며, 심성(心性)의 기점으로 장자가 제시한 “천

지와 내가 상호 공생하고, 그래서 만물과 나는 하

나가 된다(天地與我並生, 而萬物與我爲一)”고 한 

사상의 원칙을 근거로 평상심시도를 제창하면서 

‘가는 곳마다 다 진이다(立處皆真)’의 자오(自悟)

를 주장해서 의식 주체의 자각을 강조했다. 임제 

의현은 “불법에는 용공처가 없으며, 다만 평상시

에 일이 없는 것이다. 똥을 누고 오줌을 싸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졸음이 오면 곧 자는 것이다”고 

하면서, “촉하는 것이 모두 불도이다”고 했으며, 

“오직 처처에 의심하지 않고(處處不疑),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真)하면, 문득 깊지 않

은 곳이 없고, 해탈 아닌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 

의미는 있는 그대로가 바로 도의 자리로서, 곧 사

람과 도(道)의 사이에 간격이 없고 자연히 서로 합

하고(自然相合), 본래 서로 계합한다(本來相契)라

는 의미로서, 임제 의현은 게송에서 “마음은 만 가

지 경계를 따라서 전하고, 전하는 곳마다 진실로 

그윽해서, 류를 따라 성을 인식하면, 기쁨도 슬픔

도 없다”고 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맥락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임제종은 홍주종의 선법을 포

괄적으로 계승했다고 했는데, 임제가 말한 불법무

용공처(佛法無用功處), 지시평상무사(只是平常無

事)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마조 도일 선사가 “도불

용수, 단막염오”이라고 했던 선구와도 일맥 상통

하는 부분이 있으며, 화엄 사상인 법계에 두루한 

‘법신설’ 혹은 ‘진여본체’로 대변되는 이(理)법

계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깨달으면 된다는 관점과 

같은 맥락이다.  

조동종의 ‘회호(回互)’설은 모든 방면에서 활

용되며 도(道)와 사람도 포함한다. 동산 양개의 

게송에 “도는 무심으로 사람을 합하고, 사람은 무

심으로 도에 합해야 한다. 이 가운데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한 번은 늙고 한 번은 늙지 않는다”고 했

다. 위의 구체적인 의미는 동산 양개가 도라는 각

도에서 사람을 보면, 사람이 도에 오입(悟入)하

기 때문에 “도는 무심으로 사람을 합한다”고 했

는데, 곧 도가 있지 않은 곳이 없어서 일체 처에 

두루하며, 동시에 사람과 자연에 합하지 않은 것

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은 무심으로 도에 합해야 

한다”는 것은 사람이 본래무사(本來無事)하고 환

과 같이 허망하고, 한편 각자 지은 바 업에 의해

서 도와 멀어졌기 때문에 무심한 상태가 되었을 

때 비로소 도와 서로 결합할 수 있다는 논지이다. 

“이 가운데 뜻을 알고자 한다면, 한 번은 늙고 한 

번은 늙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곧 인(人)과 도

(道)의 관계가 곧 회호(回互)의 관계로서 다만 사

람이 도(道)를 모를 뿐이고, 진여본체(真如本體)

는 영원하고 만물은 도리어 무상하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있는데, 

즉 〈균주동산오본선사어록(筠州洞山悟本禪師語

錄)〉에 보면 “후에 어떤 승이 조산 선사에게 묻기

를, 어떤 것이 일노(一老)입니까?”라고 묻자, “조

산 선사가 이르되, 부축하지 않는 것이다”고 하자 

또 “어떤 것이 일불노(一不老)입니까?”라고 하자 

“조산 선사가 이르되, 고목이다”고 했다. 즉 인간

의 육신 및 마음도 영원하지 않고 무상하다는 것

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다. 혹자는 조동종의 선

법은 임제종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복잡(葛藤)하

다고 평하기도 한다. 이러한 조동종의 선법사상

은 도처에서 화엄 사상과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

할 수가 있다. 즉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화엄

경〉의 법신설 및 진여설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는

데, 즉 ‘진여가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고, 불신이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다’ 혹은 ‘불신이 일체 찰

토에 충만하다’라는 문구 등등이다. 

           

사료의 기록에 의하면 임제종과 조동종은 수

행 상에 있어서 모두 ‘사빈주(四賓主)’를 제시했

다고 한다. 그러나 조동종의 ‘사빈주’와 임제종

의 ‘사빈주’는 같지 않았다. 동산 양개가 말하기

를 “사빈주는 임제종과는 같지 않다. 주(主) 가운

데 빈(賓)으로서, 체(體) 가운데 용(用)이다. 빈

(賓) 가운데 주(主)는 용(用) 가운데 체(體)이다. 

빈(賓) 가운데 빈(賓)은 용(用) 가운데 용(用)으

로 중복된 것이며, 주(主) 가운데 주(主)는 물(物)

과 아(我)를 둘 다 잊은 상태로서, 사람과 법이 함

께 없는 것으로, 정(正)위와 편(偏)위를 섭하지 

않은 것이다”고 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임제선은 

사제(師徒, 스승과 제자) 관계상에서 빈(賓), 주

(主)를 설했고, 조동종은 체(體), 용(用)의 관계에

서 빈(賓), 주(主)를 말하며, 이 체(體), 용(用)은 

조동종의 종지인 편정회호(偏正回互)를 초석으

로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

지도 여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용의 

관계는 곧 화엄에서 말하는 이(理, 체), 사(事, 용)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선종 중에서도 조동

종의 선법사상인 편정회호(偏正回互)의 이사관

(理事觀)은 송명이학의 본체론 철학에 대한 이론

체계 수립에 선구자 역할 및 많은 영향을 주었다. 

때문에 조동종의 오위설은 역사적으로도 의의(意

義)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화엄 사상인 이사(理事)의 관점이 천태종에 준 

영향으로 무정불성(無情佛性)설이 그중에 하나

이다. 화엄종의 이러한 관점은 후래의 천태종 형

계 담연(荊溪 湛然)이 받아들이면서 이 사상을 바

탕으로 그는 ‘무정유성(無情有性)’설을 수립해

서 발전시켰다. 형계 담연은 “불성은 영원한 심

성의 본질이며, 세계 일체의 모든 사물은 다 불성

의 구체적인 표현”이라는 것이다. 즉 “일진일심

(一塵一心)은 곧 일체제불의 심성을 낸다”는 것

이다. 또 그는 “만법은 진여이고 불변하는 연고이

다. 진여는 만법이다, 연을 따르는 연고이다. 그대

가 무정에 불성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은 어찌 만

법에 진여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고로 만법

의 명칭이 어찌 섬진(纖塵, 아주 미세한 티끌)에 

막힐 것이며, 진여의 체가 어찌 오직 피차간만이

겠는가(너와 나에게만 있겠는가)?”라고 했는데, 

이 뜻은 곧 진여불성은 곧 세계의 본원이 되며 일

체에 두루해서, 두루하지 않은 곳이 없으므로 무

정(無情)도 반드시 유정(有情)과 같이 불성이 존

재한다는 논지이다. 담연은 현상(現象)의 존재는 

다만 마음의 본질인 진여본체의 변현(變現)인 것

이며, 현상은 비록 다양하지만 최후에는 결국 마

음의 본질인 진여불성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국대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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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제선, 홍주선 전통 계승

조동종 선법, 화엄과 유사

화엄 ‘理事’→ ‘무정불성’ 설

세계 붓다 평화 봉사상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2020년 한국과 세계 불교를 이끄는 리더, 세계와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

주최 및 주관	 국제붓다 평화 자비봉사단, 대한민국 나라사랑 협의회, 종교법인 세계불교법왕청,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선불교조계종, 
	 외교법인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한국주재 미얀마 문화원 & 미얀마관광청 한국대표부, 
	 미얀마 코리아 종합기술대학교 (양곤 흘라잉따야 구쑤빠웅용 동네따까마-14번지)  

협    찬	 현대불교신문사

불기 2564년은 중국 우환에서부터 전파된 코비드19바이러스로 대한민국 국민을 비롯하여 지구촌 
전체가 고통을 받고, 세계 경제에도 막대한 타격을 주는 액난을 맞이했습니다. 이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곳에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라 칭 하는 분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신뢰, 존중하고 화합, 단결하는 절실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불평불만 보다는 매사 긍정적이고, 불신보다는 화합의 포용과 미소로 함께 나누는 사회를 누가 만들
어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협회에서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과 보현보살의 화신을 찾습니다. 이름도 富도 名譽도 없지만 
때 묻지 않은 순수한 수행자로 먹물 옷이 부끄럽지 않게 봉사와 헌신으로 고통 받는 지구촌 중생들에 
지팡이가 되고 따뜻한 손길이 되어 주시는 불제자들을 발굴하여 세상에 그들의 아름다운 선행을 알
리고 함께 동참하는 계기를 갖고자 합니다. 수천마디의 말보다 몸소 실천하는 부처님께 부끄럽지 않
는 행원으로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으며 주위 모르게 고통 받는 중생들에게 희망과 미소를 안겨주는 
살아있는 관세음보살을 찾아 세상 모든 분들의 감사와 찬사의 박수를 보내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
니다. 불교인이라면 누구나 추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의 추천을 기다립니다. 

◈◈ 제출서류 및 안내 ◈◈
제출서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1통, 이력서 1통, 사진 1매 내외 ※ 본 협회에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심사 후 개별 통지해드립니다.
자        격	 승가 및 재가자로 불심이 돈독한 분
접  수  일	 2020년 9월 30일(수) 까지
제  출  처	 (우)03158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6번지 신영빌딩303호) 	
	 TEL 02-733-5665 / H·P 010-5229-6061   moktakno1@hanmail.net 
시  상  식	 2020년 12월 16일(수)    수상자  200명 훈장(메달)과 수훈패
장        소	 백범김구기념관 (서울 용산구 임정로 26)
총  회  장	 미얀마연방정부승가회 회장(세계불교도들의법왕)우꾸마라종정큰스님
총부회장	 불교수호협회회장 및 세계불교법왕청 사무국장 우킨쉐이
회        장	 목탁 대승정 
	 대회장, 총괄 공동본부장 혜정‧진성, 조직 본부장, 심사 공동위원장 심오‧현담, 의전 본부장, 
	 의전1원장 김재은, 의전2원장 이정희
심사위원	 승가심사위원 혜정, 진성, 도광, 심오, 현담, 법운, 송운, 혜광, 상운, 대공, 대도, 백련 
	 재가자심사위원 김재은, 고동욱회장, 명지민, 박정의회장, 이정희, 정영숙, 상미옥, 양미애, 윤서영, 최연호, 
	 김명옥, 김영춘, 모미숙, 송윤서, 박정하, 이은송, 이양순
※ 초청장을 지참한 VIP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전원 지정 좌석제 실시)  ※ 초청자 명단에 없이 격려차 참석하신 분들은 정중히 행사장 입장 사절합니다.

   추천된 대상 시상자들에게 서류 접수비 및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은 본 협회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